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, 농업용수 안정공급 달성
관내 저수지 187곳 평년대비 117.6% 안정권 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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［충북일보］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최현수)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로 농업용수 안정공급이라는

성과를 거뒀다.

봄철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일부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대비 65%대까지 떨어졌지만, 선제적 대응을 통해 10월 기

준 평균 117.6%까지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.

올해 충북지역은 극심한 기후위기를 겪었다. 강수량이 평년의 88% 수준에 그쳤고, 특히 옥천·영동·보은 등 남부권

은 평년(1천127.8mm)의 83.5%인 942.8mm에 불과해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등이 켜졌다.

충북본부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다. 가뭄 취약 지역에 임시양수장을 추가 설치하고, 배수로 준설 및 수

초 제거 작업을 집중 시행해 물길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.

그 결과 10월 기준 관내 187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117.6%로 안정권에 진입했다. 지역별로는 진천

129.2%, 보은 123.6%, 충주·제천·단양 121.5%, 괴산·증평 120.3%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치를 웃돌았다.

충북본부는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물관리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. 노후 저수지 보수·보강 사업과 양·

배수장 자동화 시스템 확대 등 첨단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다.

2024년12월 준공한 청주시 소재 대덕저수지 전경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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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은 "2025년은 극한 기후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 물관리의 모범을 세운 한 해"라며 "이

번 경험을 토대로 2026년에는 더욱 철저한 사전점검과 수자원 확보 대책을 추진해 농업인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북

을 만들겠다"고 밝혔다.

한편 충북본부는 내년 저수지 안전점검 강화, 가뭄 취약지 상시 모니터링,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등을 통

해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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